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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4차 산

업혁명은 그동안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생활 전반에서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체감하게 한다. 변화의 진행속도

와 범위, 규모, 그리고 발전 정도와 전파 속도는 그 어느

때의 산업혁명 보다 빠르게 전개 된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수명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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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시대에 따른 대학의 역할 변화

Changes in the role of universities due to the age of lifelong education

최손환*

Choi Son Hwan*

요 약 오늘날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예전처럼 평생교육이

여유 있는 계층의 여가 교육 중심, 혹은 단순히 기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변화와 고령화 시대 길어

진 생애 주기에 맞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새지평을 여는 대학의 재구조화 된 모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대학은

대학 자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

히 성인학습자들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들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대학

은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 문호를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중심에 대학이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 대학의 역할, 지역사회와 대학

Abstract Today, the paradigm of lifelong education has changed, emphasizing the role of universities as a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Re-opening a new horizon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at is not only 
centered on leisure education in the hierarchy where lifelong education can be afforded as before, or simply in 
lin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lengthened life cycle of the aging era. Let's propose a 
structured figure. Universities now have to create a virtuous circle structure that coexists not only with the role 
of the university itself, but with constant inter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dult learners, in particular, play 
a stro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so they are educated at the university to grow further 
and create structures that can return talent to the communities that go out into society. I should go. In the 
future, the university will actively open its doors to adult learners, position the university at the center of 
lifelong education, an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t will have to interact and 
cooperate with the community.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Paradigm Shift, University Role, Community and University



Changes in the role of universities due to the age of lifelong education

- 300 -

단축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인구 생태학적

변화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의료기술과 생활수준 개선으로 인간 수명의 연장

과 저출산, 핵가족화에 동반한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행이다.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중고령자에게 그들

의 생애 주기별, 사회 계층별 학습 수요를 충족하여 제

2 인생 설계를 위한 학습 지원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1]. 이처럼 사

회 환경과 인구 생태학적인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학습

시대가 펼쳐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평

생교육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는 90년대 후반의 IMF이후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며 상당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양적인 성장에 부합하는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잠재성장

률의 감소와 일자리 수의 부족,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도래와 생산인구의 감소, 고

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한국사회가 당면하

게 될 다양한 문제들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가장 시

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를 넘어, 2026년

경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2].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

화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고령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질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1]. 특히, 한국

사회에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특별히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한 사회 집단과 계층 군이 있는데 이들은 베

이비붐 세대, 다문화 배경 인구, 조기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실직 중고령자 등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생애 주

기와 그에 따른 필요에 놓여 있으며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그들의 후반기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 설계와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

공, 학습과 일의 연계 체제 구축, 학습과 사회 참여 연

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3].

1980년대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당시는 사회교육법)

이 제정된 이후 2018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이

세워지기까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

루어왔다. 사실 그동안 평생교육은 일반인들에게 문화

와 여가교육, 스포츠교육 등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것

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100세 시대 국

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평생교육이 대학과

지역사회 학습기관이 협력하고 연계하는 모습으로 나

타나면서 좀 더 견고한 교육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과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해

서 이론적 문헌과 각종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

이 여유 있는 계층의 여가 교육 중심, 혹은 단순히 기

술 교육 중심이 아니라 시대사회의 환경 변화와 고령화

시대 길어진 생애 주기에 맞춤과 동시에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새지평을 여는 운영의 확장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 환경의 변화와 평생교육

1. 인구구조의 변화와 평생교육의 강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을 쉽게 알 수 있다. UN에서는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이상 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

하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
사회
(7%이상)

고령
사회

(14%이상)

초고령
사회

(20%이상)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도달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도달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5 24 11

독일 1932 1972 2010 40 38

미국 1942 2014 2032 72 18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 출처: 김주영, 조진한(2012)의 연구

표 1. 주요국의 고령화 단계 및 소요 연수
Table 1. Aging stages and required training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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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42년 고

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14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

으며, 2032년경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고, 프랑스는 186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1979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경에 초고령 사

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의 도달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처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경

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다.

제조업 인력 고령화와 정년연장의 상황 속에서 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웨덴의 사례에

기반한 평생교육의 강화를 주장한 연구도 있다. 평생교

육을 통해 근무형태 조정과 근무시간 단축의 문제를 해

결하면서 성인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제안하

였다[4]. 또한 현재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평생학습 참여율이 유지된

다면, 고령화로 인해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해 질 것

으로 예측하고,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5].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평생 현역

으로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퇴직을 하더라도 노인교육과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부가급여를 수혜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시

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평생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가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공급주체와 내용을 다양화

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하고, 향후에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

적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6].

2. 환경변화와 평생교육 필요성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요구의 증대, 이에 따른 사회 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질

적인 변화는 평생교육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는 또 다

른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 환경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 사회변동과

직업의 변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

령화, 이민자 증가와 사회통합, 그리고 복지 수요의 확

대 등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은 변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기회와 학습비용 차원

에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고령인구를 대상으

로 능력 및 자기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

는 기회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등 이

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우리 사회

영역 변화의 내용 평생교육의 필요성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달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
에따라사람의사회생활
과 사고방식이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
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

사회
변동과
직업의
변화

생계유지, 자아실현, 사
회적지위를유지하는직
업의내용과형태가변화
하고,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직업 출현

일자리와 직무를 포함한 직업
의 형태와 필요능력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 직업세
계에대응할수있는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

소득불
평등의
심화

소득분포에 따른 재분배
기능약화로계층간경제
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
로 발생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성원의 평생학습 참여
율제고및학습기회와학습비
용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
는 시스템의 필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인비용투자가급
격하게 확대

급격한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
라,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일할 수 있
는 기회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

이민자
증가와
사회
통합

국내체류외국인력의증
가에따라이들의사회적
응, 직업기회 제공, 시민
의식함양등과사회통합
문제가 부상

장기체류외국인력에대한사
회적응, 직업기초능력, 문해교
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체계적
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을 통
해 사회통합 촉진

복지
수요의
확대

사회보험시스템의 확대
요구와 복지프로그램 요
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위한사회정책
적 방안 마련 시급

복지수요확대에따라평생교
육의 필요성도 동반하여 증가,
평생교육참여기회확대자체
가복지라는인식이증가할것
으로 예측

※ 출처: 김태준 외(2016)의 연구

표 2. 환경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 변화
Table 2. Changes in the need for lifelong education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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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교육을 시킴으로써 사회통합도 추진해야 한다. 궁

극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하여 복지국가로서 한발 다가

설 수 있고 구성원 모두가 평생교육이라는 복지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평생교육과 대학

1.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오늘날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평생교육기관

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인친

화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제를 바꾸

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애

단계, 경력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진로교육을 제공

하기 위하여 대학이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유연화하

여 성인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7].

또한 대학을 둘러싼 인구생태학적 환경도 많이 변하

여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아래의 [그림 1]에서

와 같이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성인학

습자들을 위한 단과대학을 만들어 성인학습자들을 위

한 평생학습 중심 대학의 문을 넓히고 성인학습자 대상

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교육부(2014)의 자료

그림 1.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Figure 1. University admission resource scale outlook and
changes in admission gardens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방향이나 대학을 둘러

싼 환경적인 이유 이외에도 노년층과 중년층의 평생교육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 평생교육의 필요성

을 중년층은 지식 획득, 여가 활용, 건강관리 등으로 보

고 있어서, 건강관리, 여가 활용, 지식 획득에 중요성을

둔 노년층과 차별화되며, 또한 중년층은 노년층과 달리

견학이나 실습 위주의 방법으로 건강교육, 운동･취미

교육, 인간관계 교육, 노인복지 교육, 경제 교육, 자원봉

사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희망하는 교육기관

으로도 기존의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외에도 다양한 지

역 교육 문화시설이나 관공서, 종교기관, 그리고 대학

평생교육원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중년층

안에서도 고학력, 저연령, 고소득일수록 대학의 평생교

육원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서 이루어져왔던 단순 취미

여가 중심의 평생학습에만 익숙한 현재 고령층과 달리

중‧고령층은 직장이나 전문적인 평생교육 기관에서 체

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경험을 해 본

적이 상대적으로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고령층 대상

의 평생교육에 더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그 역할을 대학이

담당해야 한다[8].

인구 고령화는 양적인 고령화뿐 아니라 질적 고령화

를 수반한다. 과거에 비해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층의

수가 증가하는 양적 고령화를 넘어, 그 고령층의 경제

적 수준, 교육 수준, 사회참여 수준, 건강 수준 등의 향

상으로 사회 안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이

확대된다. 평생학습 면에서도 학습자들의 교육 수준 향

상은 물론이고 학교 교육 이후 다양한 평생학습 경력의

확대로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평생교육 기관 즉 비

형식 교육기관뿐 아니라 대학 같은 형식 교육기관으로

까지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9].

아래의 <표 3>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부

모의 사고방식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웠던

중·고령층이 배움을 지속하고 교육 기회를 가지기 위해

서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

을 하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학 평생교육 기관들이 수요 증가에 따라 급격히 양적

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업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평생교육 본래의 목적과 이념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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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대학의 재정 수

입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10].

연령 충족 미충족

미충족 이유

경제적
형편

학교가
멀어서

입학
시험
실패

부모의
사고
방식

집안
돌봄

질병
장애

기타

40~49 55.8 44.2 53.2 1.8 23.1 11.7 7.9 1.3 0.9

50~59 41.5 58.5 60.4 2.1 8.0 19.0 8.8 1.2 0.5

60이상 27.5 72.5 51.4 2.3 1.7 31.7 10.6 0.7 1.6

65이상 25.2 74.8 48.6 2.5 0.9 34.6 10.6 0.7 2.1

※ 출처: 통계층(2014), 양승실(2015)의 연구 재인용

표 3. 중고령층의 교육기회 충족 및 미충족 원인
Table 3. Causes of Satisfaction and Unsatisfac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또한 대학 평생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은 대학 정규교

육 프로그램에 비해 비하되거나 질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학이 주도

하는 학습과정의 질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학

평생교육 기관에는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에도 대학 내 전임 교원의 참여율이 매우 낮아, 프로그

램 내용 면에서도 인문교양 및 예체능 프로그램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11].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더욱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형식교육을 기준으로 평

생교육 전체 중 그 비중이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

론 최근에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12].

※ 출처: 박인섭 외(2018)의 연구

그림 2. 평생교육 참여 현황
Figure 2.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대학 주도의 평생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

도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단과대학

을 만들어 시대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실

효성 있는 대학중심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교육

그동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대학의 전문 학문 분

야와 연계 미비, 학력 취득 기능 미비, 학문과 연결한

전문 자격 취득 미비 등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에 참여하

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학위과정과 연계 부족으로 학문

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

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하고자 초창기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의 체제 개편형과 프로

그램 중심형으로 이원화하였다. 이후 대학 전체가 평생

학습을 주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사업이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 운영 트랙이 별도로 형성되어 가면서 평

생학습이 대학 중심에 자리하고 점진적으로 성인 학습

자가 대학 내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전하여 왔다[9].

이는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의 발

표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라는 국

정 과제가 진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사실 대학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잘 갖춰

져 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인 요소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

이 있는 것이다. 교육적인 좋은 환경을 지역사회에 개

방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사업명은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2008년 평생학습중

심대학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

제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

교육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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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으며 평생교육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하고 체계

를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사

업을 통하여 지역민이 보다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관계 기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이 협력하였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맞춤형 평생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림 3]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평

생학습 체계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으며 그 중심에 대학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림이다.

※ 출처: 이종수(2014)의 자료

그림 3.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유형
Figure 3. Lifelong learning center university support type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이 그 어떤 자원보다 중요하다. 대학은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와 상관없이 교육을 통하여 인

적자원을 성장시키는 곳이다.

※ 출처: Musset, P(2015)의 자료

그림 4. 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성인대상자 프로그램 참여율
Figure 4. Participation rate of adult programs by human capital
level

위의 [그림 4]는 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성인대상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처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성인학습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성인대상

자의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이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수

준2 이상) 성인대상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

러났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대학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

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학의 구성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원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이미 실

감하고 있다. 대학을 둘러싼 인구생태학적 환경도 많이

변하여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입학자

원의 스펙트럼을 보다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13].

사실 대학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

재이다. 대학이 제 기능을 못하고 폐교한 지역을 보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인 공동화 현상이 나타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 자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대학에서 이들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할 수 있

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인

학습자들에게 대학 문호를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중심

에 대학이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따라

서 아래의 [그림 5]와 같은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5.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의 평생교육 운영 모델
Figure 5. Lifelong education management model for 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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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평생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며

취미생활과 여가활용 차원의 교육을 뛰어넘어 재직 및

전직교육에 이르까지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요구한다.

이에 전문인력과 조직, 그리고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대학이 평생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

치단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통합

체제를 구축하여 질적으로 우수하고 체계적인 새로움

평생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신영복은 『나무야 나무야』에서 “대학은 기존의 이

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

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라고 하다”라

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경

우에 따라서는 지적인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한 것

도 사실이다. 이제 대학은 대상부터 탐구범위, 그리고

그 역할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

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특히 평생학습사회로 들어선

지금 사회와 교육패러다임이 전환된 오늘날 대학의 역

할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대학은 우수한 교직원과 다양한 시설 인프라를 갖추

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영할 역량이 있다. 이제는 이를 성인학습자 및 지역사

회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입학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대

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학습자 자원은 비교적 풍부

하기 때문에 대학은 이에 대비하여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하게 성

인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생수만 늘린다면 이는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학은 이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성

장시킴으로서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충분히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성인학습자들이 수월하게 대학진

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의 재직연한을 축소하

거나, 인문계고졸 출신자도 성인학습자전형으로 진학이

가능하게 하거나, 다양한 선행경험학습에 대한 학점인정

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학사조직을

보다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과대학을 만들고 학사운영 조직을 본부 차원에

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성인학

습자 친화형 편제, 교직원,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성인학습자들에게 학위취득 과정을 다양한 형태

로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과정운영

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에서 배운 재능을 이

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고 고령사회로 넘

어간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제 대학은 고등교육 기

관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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